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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취업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지지 척도와 진로역량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는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에서 미용교육을 1-9개월 이상 
받고 있는 30-50대, 기혼,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2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은 SPSS프로그램과  AMOS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Cronbach's α,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
형의 경로계수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적지지, 진로역량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
응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과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실제 직업진로
상담이나 직무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For this purposes the scales
of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Mar. 2, 2018 to Apr. 6, 2018 to 960 to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who had the experience of getting training at the vocational school, beauty school and women’s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composed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50s who were receiving the education of
beauty care for more than 1-9 months). 920 questionnaires got responded from the women and th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ith Cronbach’s α,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performed with SPSS program and the structural equation performed with AMOS program.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al model between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are proper. Second, the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spect to all of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Third, it was found that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capability,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the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has the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if the level of career adaptability is to be enhanced for the caber interrupted women, the career decision related
self efficacy can make the critical role in addition to the career capability and social support. 
So, this study tries to offer the basic data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career and the development of future career
for the succes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going back to the workplace. 

Keywords : Career Adaptability,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employme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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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 출산, 경제침체의 문제

가 연계되면서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

러한 문제들 중에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다[1]. 우리나라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성의 경

력단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하다[2]. 이는 과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과 경제 

활성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

아를 이유로 퇴사와 같은 형태로 경력을 단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3].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인력의 

활발한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4]. 여성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로 재진입하게 하

기위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자격증 연계 프로그

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5], 한국고용정보원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등

의 직종이 경력단절여성의 유망도전 직종으로 높은 평점

을 받고 있다[6]. 미용은 개인역량에 따라 기술 습득이 

용이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로의 재진입을 위한 

우수한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7] 미용교육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장벽이 그렇지 않은 경력단

절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직업훈련기관에서 미용과정이 개설된 것은 미용분야가 

전문 직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9] 미용산업은 해마다 큰 부가가치를 형성하

면서 발전하고 있고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

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매력적인 서비스 산

업이다[10].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성공하

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은 미래상

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능력 혹은 태도인 진로적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적응성은 이미 개인적, 환경적 변화 적응에 실

패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남성이나 

대학생에 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

였다[11]. 

진로적응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먼저 사

회적지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2][13]의 연구를 통

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진로적응성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기초직

업능력으로서의 진로역량은 [14][15][1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

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

한 변수로 주로 다루어졌는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17]의 연구에서 보면 진로 선택과 탐색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수록 일과 직무조건의 변화 속 에서 환경에 대

한 상호작용과 진로적응성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

였고, 예비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18]연구에서도 진로적

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은 두 변인 및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

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취업을 위

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

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관계

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진로 환경

에 용이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이후에도 이들이 

직무에 적응하고 또 다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직업진로상담이나 직무교육 프로그

램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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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역량과 사회적지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

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

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

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력단절

경력단절이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의미보다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참여를 지속 할 수 없어 경

제활동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다[19]. 이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말하며 경력단

절의 외부환경요인은 가사와 양육 등을 의미한다[20]. 

2.2 사회적지지

[21]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가치

가 있다고 여기고 또한,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고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 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

인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

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22] 것으

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시작하거

나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2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통칭하며, 진로와 관련하

여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인적, 물적, 정서적으로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이라 

보고[24]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을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여[25]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진로역량

진로역량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능력[26]으로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접근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

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

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의 목표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

성으로 개인이 어떠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격, 노하우, 지식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주관적 능력이

라 보고[28] 진로역량의 구성요인을 진로역량 측정을 위

해 지식, 태도, 기술, 능력 등으로 구분[29]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는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

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자

기효능감이라고 정의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선택

에 적용시킨 것으로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개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

한다[31]. 진로발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32].

본 연구는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을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으로 구분하여[34] 연구를 

진행하였다.

2.5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생물학적 발달에 따른 성숙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인진로발달을 이해하려는 용어[35]로 직업 

세계의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

제에 대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정의 된

다[36]. 진로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성인이 

경험하는 필연적 진로전환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내적성숙의 측면에서의 진로성숙보다 환경적인 변화와 

맥락에 대한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진로유연성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37]. 이는 진로적응성은 자기 조

절로의 역할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과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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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보고[38] 진로적응성의 구성

요인을 책임감, 대인관계, 긍정적 태도로 구분[39]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수락한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 등에서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미용교육을 1-9

개월 이상 받고 있는 30-50대,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방법은 연

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총 960부를 배포하고, 그 중 설문의 응

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한 총 920부를 분석하여 최

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3.1.1 지역의 선정

경력단절여성의 인구 구조 분포가 전국 1,812천명인

데 그 중 서울은 351천명, 경기지역은 515천명으로[40]

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잘 대표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3.1.2 대상자의 선정

[41]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연구에서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비교적 재취업이 용이

하고 연령이 60대 이후로 일반적인 경력단절여성 연령

에서 벗어나 있는 노년기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선행연

구를 참고 하여 30대-50대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

였다.

Division  N  %

Age

30-34 244 26.5

35-39 101 11.0

40-44 427 46.4

More than 45 148 16.1

Marital 

status

Be married to 805 87.5

etc. 115 12.5

Career 

interrupted 

period

1 to 2 years 364 39.6

3 to 4 years 132 14.3

5 to 6 years 43 4.7

7 to 8 years 162 17.6

More than 9 years 219 23.8

major 

field

Hair 316 34.3

Skin care 375 40.8

Nail 197 21.4

Make up 8 .9

etc. 24 2.6

training 

period

1 to 3 months 285 31.0

3 to 6 months 229 24.9

6 to 9 months 170 18.5

More than 9 months 236 25.7

Total 92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20)

 

3.2 측정 도구

3.2.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측정을 위해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으로 총 19문항

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4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Social Support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α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4 .717

Emotional Support 6 .827

Tangible Support 4 .795

Appraisal Support 5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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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진로역량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 측정을 위해 지식, 태도, 기

술, 능력 등으로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역량은 [43]에 

의해 개발되고 [44][45]에 의해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areer Capabilit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α

Career 

Capability

Knowledge 4 .703

Attitude 4 .903

skill 4 .930

Ability 4 .882

3.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을 위해 자기

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 등 총 17

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46]가 개발

한 CO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을 기본으로 한 [47][48]의 연구에 사

용된 설문문항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N  Cronbach's α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3 .856

setting goals 4 .874

problem solving 

methods
4 .838

collecting job 

information
3 .849

future plan 3 .762

3.2.4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측정을 위해 책임감, 대인

관계, 긍정적 태도 등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적

응성은 [49]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를 기본으

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areer Adaptabil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Variables N  Cronbach's α

Career 

Adaptability

Responsibility 4 .874

Relationship 4 .910

Open mind 4 .883

Positive attitude 4 .912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21.0, AMOS 

21.0)을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인 인과관

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행하였

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의 수준 및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 간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변수간의 잠재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관측변

수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구

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

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인 진로역량,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

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별 변인의 측정치들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모든 변인들의 절대 값에 대한 왜도와 첨도

가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변인들의 왜도는 

1.187에서 0.062, 첨도는 3.502에서 0.019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왜도는 표준지수를 절대값 3을 넘

지 않고 첨도는 표준지수 절대값이 8을 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 자료로 간주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

변량 정상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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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 SD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3.67 .554 -.762 .739

Emotional Support 3.66 .617 -.654 1.028

Tangible Support 3.48 .710 -.589 .573

Appraisal Support 3.74 .633 -.153 -.725

Total 3.64 .516 -.683 .825

Career 

Capability

Knowledge 3.69 .494 -.697 1.754

Attitude 3.82 .692 -.991 1.988

skill 3.72 .803 -1.187 3.502

Ability 3.63 .680 -.361 1.000

Total 3.71 .526 -.062 -.475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3.48 .658 -.157 -.647

setting goals 3.46 .686 -.300 .019

problem solving 

methods
3.55 .585 -.344 -.257

collecting job 

information
3.61 .648 -.226 .162

future plan 3.67 .500 -.338 -.192

Total 3.55 .450 -.398 -.130

Career 

Adaptability

Responsibility 3.90 .621 -.455 1.062

Relationship 3.76 .695 -.823 1.655

Open mind 3.76 .660 -.469 .488

Positive attitude 3.69 .762 -.382 .331

Total 3.78 .554 -.506 .220

Table  6.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920)

 

4.2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주요 변

인이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잠재변

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7.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Sortation
Social 

Support

Career 

competenci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

ty

Social Support 1

Career 

Capability
.316

***

1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346
***

.331
***

1

Career 

Adaptability
.362

***

.315
***

.353
***

1

*

p<.05, 
**

p<.01, 
***

p<.001

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위와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

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연구단위의 

적합도 지수 중 χ²=582.103, SRMR=0.053, GFI=0.944, 

AGFI=0.926, NFI=0.919, CFI=0.942, RMSEA=0.050으

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

이 증명되었다. 또한 척도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

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과 AVE를 계산한 결

과 모든 요인의 CR은 기준치인 .70 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AVE도 기준치인 .50 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

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B S.E t C.R. AVE

Social 

Support
⟶

Informational 

Support
1.000 .404

.907 .722

Emotional 

Support
3.492 .867 .297 11.748

***

Tangible 

Support
2.811 .809 .241 11.654

***

Appraisal S

upport
2.306 .675 .208 11.086

***

Career 

Capability
⟶

Knowledge 1.000 .690

.927 .762
Attitude 1.263 .782 .063 20.059

***

skill 1.333 .717 .071 18.753
***

Ability 1.319 .796 .065 20.292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

self evaluation 1.000 .610

.901 .652

setting goals 1.312 .767 .080 16.372
***

problem 

solving 

methods

1.055 .724 .065 16.343
***

collecting job 

information
.944 .584 .068 13.871

***

future plan .596 .478 .054 11.031
***

Career 

Adaptability
⟶

Responsibility 1.000 .657

.910 .717

Relationship 1.341 .786 .071 18.952
***

Open mind 1.197 .740 .066 18.214
***

Positive 

attitude
1.403 .752 .076 18.412

***

Fit Statistics : χ²=582.103, p=0.000, CMIN/DF=3.307, SRMR=0.053, 

GFI=0.944, AGFI=0.926, NFI=0.919, CFI=0.942, RMSEA=.05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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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조모형의 분석

4.4.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지수 중 χ

²=748.660나타났고,  GFI, NFI, CFI, TLI는 .90 이상인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GFI=0.927, 

NFI=0.900, CFI=0.919, RMSEA=0.059, TLI=0.904로 

나타났다. RMSEA은 .08 미만인 경우 모형 적합도가 양

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RMSEA=.059로 기본적

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

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χ² df p GFI NFI CFI TLI RMSEA

748.660 176 .000 .927 .900 .919 .904 .059

Table 9. Measurement model of the goodness of fit

4.4.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치

구조모형의 각 이론 변인의 모수추 정치를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먼저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경로계수

는 0.245, C.R값이 5.80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역량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역량의 경로계수는 .105, C.R값이 2.603(p<.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경로계수는 0.260, C.R

값이 6.03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역량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역량의 경로

계수는 0.204, C.R값이 4.60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경로계수는 0.174, C.R값이 3.77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검증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e model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S.E C.R.

Social 

Support
⟶

Career 

Adaptability
.261 .245 .045 5.809

***

Career 

Capability
⟶

Career 

Adaptability
.214 .105 .082 2.603

**

Career 

Capability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406 .204 .088 4.600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70 .260 .045 6.037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

Career 

Adaptability
.179 .174 .048 3.775

***

**

p<.01, 
***

p<.001

Table 10.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

4.4.3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구조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

되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245(p<.001)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5(p<.01), 직․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는 .290(p<.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역량이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105(p<.01)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6(p<.01), 직․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는 .141(p<.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74(p<.01)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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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Ful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ocial Support ⟶

Career 
Adaptability

.290
***

.245
***

.045
**

Career 
Capability

⟶

Career 
Adaptability

.141
***

.105
**

.036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60

***

.260
***

-

Career 
competencies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04

***

.204
***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

Career 
Adaptability

.174
***

.174
***

-

**

p<.01, 
***

p<.001

Table 11. Effect of Full, Direct, Indirect

5. 결론

본 연구는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

로적응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인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자

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2일

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전문학교, 미용

학원, 여성 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

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총 

응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하고 총 920개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데이터 분석은 빈도분석, 

Cronbach 's alpha,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참고

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검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경력단절여성을 대

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대

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51]. 즉,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역량,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경

력단절여성들의 진로적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적

합한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의 진로 역량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진로

역량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 역량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준에 따라 진로적응성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대학생의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에 대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52]. 또한 진로역량

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충분한 

진로역량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진로결정에 대

한 확신 없다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적응성에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적응

성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자아정체감과 사회

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53]. 즉,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

난 결과는 충분한 사회적지지가 있다하더라도 진로선택

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경력

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54].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

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역량은 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사회적지지 체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

이 더욱 폭넓게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취

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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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로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자료는 횡단자료

(Cross-sectional data)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

는데 한계점이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인과

적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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